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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과 공중도덕

16-11-21a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으로 들로 휴가를 간  휴가객들이 무질서하게 남겨 놓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 문화국으로서 수치스럽다는 고국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깨끗한 환경을 이룩하고 유지 하는데에는  일반 국민들의 공중도덕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등산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한탄하기 전에 등산길의 편리한 곳에 과연 몇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휴가객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가져온 배낭이나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갈 것을 권고하지만 음식 쓰레기를 배낭에 담기를 즐거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휴가지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충분한 쓰레기 통을 마련해두면 쓰레기를 함부러 내 버릴 휴가객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들의 공중도덕이 지난 10여년 동안 괄목할 만치 발전했고 지금은 선진국의 공중도덕수준에 뒤지지 않는 다고 봅니다. 

저는 매우 깨끗한 인공호숫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숫가를 한 바퀴 도는 거리는 2 킬로메타가 약간 넘습니다. 매일 새벽에 호숫가를 두바퀴 조깅을 하는 저는 후숫가를 달릴 때마다 깨끗한 거리와 갈가의 조경에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호숫가를 유지하는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수의 주변에 14개의 쓰레기 통과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받아담을 풀라스틱 봉투를 비치해 놓은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또는 “애완 동물의 배설물을 걷우어가시오” 등의 공지문이 없으며 그런 공지문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곳 한인 타운이나 고국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남자 변기 옆에 “한발자욱만 바짝 닥아서주세오”라는 공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지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발자욱 닥아서지 않이도 변기 밖으로 흘리지 않도록 설계된 변기가 있습니다. 그런 변기를 설치해두면 위와 같은 공지문을 붙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변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자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노인 할아버지가 약국 창구의 약사에게 바이야그라를 사러왔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이야그라 한 알을 4등분해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약사가  할아버지의 연세에는 한 알을 다 자셔도 효과가 있을찌 모르는데 왜 4 등분해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왈 “이거봐요, 젋은이, 내가 그런 목적으로 바이야그라를 사러 온줄 아는 모양인데 나는 화장실에가서 구두에 흘리지 않으려고 바이야그라를 사러온거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의공중 수영장이 극히 오염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영장 안에서 이용자들이 배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수영장 안에서 배설을 하지 마시오” 라고 적힌 공지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오염의 방지도 제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어린 외손자들과 함께 가까운 공중 수영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입구에는 4살 이하의 아동에게는 물이 새지 않는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동에게는 다리와 하리에 고무줄로 꽉 짜이게 입어야 하며 배설물이 수영복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진 수영복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시 50분에는 수영장 안에 있는 모든 수영자들이 수영장을 나와야 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확성기로 물 밖으로모두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시 50분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도를 미국내의 모든 수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참으로 좋은 방법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로 인하여 수영장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가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 공중 위생, 공중 도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제도와 시설만 가춰지면 한인 동포들도 어느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만큼 공민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

